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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게 되고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한 시민 육성의 기본이 되는 진로

교육은 직업 선택과 성취의 출발선이 되며, 한 인간의 생애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Jung et al., 2015; Super, 

1963). 최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괴롭히

는 고민거리는 단연 공부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와 근소한 

차이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로 학생들은 직업을 꼽

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지난 10년 

전에 비하여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MOGEF, 2013). 이러한 학생

들의 고민의 고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목표 역시 바로 진로교육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명시하여 다른 어떤 인간상보다 능동적 진

로 개척자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육목표에서도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한다”라고 제시

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목표에서도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

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

를 탐색한다”라고 진로교육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

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자아발

견과 탐색능력 향상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목표를 

형성해 왔다(MEST, 2009). 

최근 들어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중⋅고

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기부를 통한 진로체험이나 진로캠프가 활성화 

되고, 진로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진로관련 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들이 확충되었다(Woo & Lee, 2014). 진로상담교사의 경우 2013년에 

고등학교는 100%, 중학교는 72%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사

의 배치가 확대되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되

었다. 이러한 개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또는 학교별 교육 과정에 따라 다양한 진로교육을 해 왔다. 그동

안 일선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진로교육은 특별활동과 같은 

비교과 교육의 형태로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져왔다. 또한 상당수

의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특강과 같은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15; Lee & 

Chung, 2014). 많은 진로 프로그램들이 일반 진로교육을 다루고 있지

만 학생들은 교과 수업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을 받기를 원

하며, 현대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직업세계의 변화가 빠른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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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같은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Jung et al., 2015; Lee & 

Chung, 2014). 이와 같이, 중등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교과 혹은 

비교과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직업진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직업

의 세계는 제과제빵사, 아나운서, 소방관, 경찰관, 항공승무원 등 다양

하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의 범주와 종류는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기

준으로 볼 때 제 1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전형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학기술관련 직업에 대해 ‘과학자’ 혹은 ‘연

구원’ 수준에서 소개받거나 혹은 소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Shin et al., 2015a, 2015b). 이공계열은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

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편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적

인 진로⋅직업지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교과통합

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둘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 지도가 시도되고 있다(Lee & 

Chung, 2014; Woo & Lee, 2014). 

오늘날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직접적 원동력이며, 개

인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가

오는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보다 

많은 이공계 인력의 지속가능한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이공계열로 이끌 수 있을까?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가 과학과목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Glynn, Taasoobshirazi, & Brickman, 2007, 2009; Glynn, Brickman, 

Armstrong & Taasoobshirazi, 2011; Ha, Kim, Park & Lee, 2012; 

Kim & Yoo, 2012; Ha & Lee, 2012). 특히, Glynn et al.(2007)은 

모델링적 접근으로 학생들의 과학 교과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직업

적 동기가 과학 동기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쇄적 과정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많은 사회학 연구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주된 목적이 이공

계 관련 직업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10; Bak, 

2007; Lee, 2006). 다시 말하면 직업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의 이공계

열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Aschbacher et al., 
2014; Archer et al., 2010; Hsu, Roth, Marshall & Guenette, 2009; 

Osborne, 2003). 

학생들의 지속적인 이공계 학습동기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구체적이고 뚜렷한 ‘진로동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만 현재의 진로직업 교육들은 이공계만을 위해 전문화 된 형식이 아

니기 때문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

한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경제를 떠받칠 지속가능한 STEM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흥미와 호기심으로의 접근이 아닌 구체적인 

진로동기 형성을 위한 보다 특화된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결과적 지식 향상을 

통한 학업성취를 도모해 주는 것 보다는 먼 미래에 그들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 계속해서 과학을 찾아서 활용하는 긴 시간 속에서의 완전

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할 책무가 있다. 학생들이 재미

있어 하는 과학기술을 평생 계속 접할 수 있게 하고, 과학기술이 그들

의 자아실현을 돕는 과정이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아마도 이공계열 관련 직업을 통한 성취일 것이다. 과거 17세기 혹은 

18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귀족과학자들에게 과학과 직업은 별개의 

것이었다(Hong, 2008). 그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에 의한 지적 호기심

과 학습에 대한 즐거움 – 즉, 흥미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과학을 지속하

게 만들어주는 동기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자신이 동기와 흥미를 느끼는 어떤 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구조화된 사회학적 장치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인이 

아닌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STEM 관련 분야 학습동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진로동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

(Kier et al., 2014).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해당 교과에 대한 진로동기가 

분명치 않을 경우 아무리 흥미가 생겼다 하더라도 잠시 나타났다 사

라지는 막연한 한시적 흥미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학습

동기 유지의 비밀은 직업적 관심 – 즉, 진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공계 진로와 관련된 많은 연구는 과학 영재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him et al., 2003; Shin et al., 2015a, 

2015b; Kim & Yoo, 2012). 이는 이공계 인력으로 직접 유입이 예정되

어있는 특수 집단인 영재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모든 일반학생들에 대한 

이공계 진로동기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로에 대한 동기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안내 및 낮은 수준의 진로동기를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

한 진로동기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필요성에 발맞추어 최근 다양한 이공계 직업⋅진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들의 미래융합과학 시대를 위한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거나(Lim, Min, & Hong, 2015), 

중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Choi, 2014),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예비 

과학자 체험(생명과학)을 통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Woo & Lee, 2014)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학 

교과 측면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동기의 측정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를 위한 적당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일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 통합형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진로동기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량적으로 가늠해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다 명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타당한 측정이 가능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진로 지도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의 개발과 

그 타당성의 확인을 목표로 한다.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

여 검사도구의 개발과정은 Messick이 제시한 타당도 관점을 고려하

여 진행되었다. Messick은 문항의 타당도는 문항 자체의 특성 뿐 아니

라 문항 내용과 문항 응답 반응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으며, 검사도구 

타당도의 6가지 측면(content, substantive, structural, generalizability, 

external, consequential)을 제안하였다(Messick, 1995).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우선 확인해야 되는 4가지 타당도를 문항 반응이론에 기초

한 라쉬(Rasch)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개발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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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는 진로발달 이론상 잠정기와 전환기

에 해당하며, 자신의 잠정적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

애 목표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서 직업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외적 요인으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Super, 

1963; Woo & Lee, 2014). 이공계 진로동기 측정 결과들은 진로발달 

단계상 다양한 선택형 교과를 선택하기 이전의 시점인 고등학교 1학

년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있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 연구에서

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3개의 과학중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767명이 참

여하였다. 3개의 과학중점고등학교 A, B, C는 서로 다른 시에 위치하

고 있으며, A학교는 남자 고등학교, B와 C고등학교는 남녀 공학 고등

학교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1학년 남학생 409명과 여학생 35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계열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희망계열을 살펴보면 인문계

열이 286명(37.3%), 이공계열 317명(41.3%), 과학중점계열 103명

(13.4%), 예체능계열 40명(5.3%), 무응답 21명(2.7%)이었다. 

2. 연구절차와 통계 분석 방법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은 Messick(1995)이 제시한 검사

도구 타당도의 여섯 가지 측면 중 내용적 측면, 구조적 측면, 실제적 

측면, 일반화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자세한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Table 1).

첫째, 이공계 진로동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내용적 측

면에서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과학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이공계 진로동기 및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생 1

명, 중등과학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연구자 1명과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검사도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공계 

진로동기를 이루는 하위 구인들로 교과 시간에서의 이공계 진로 교육

경험, 부모의 지지, 이공계 진로의 가치, 교과 자아효능감, 진로 자아

효능감, 진로 흥미, 진로동기의 7가지 하위 구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구인들을 측정하는 총 3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다’

에서 ‘매우 아니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 후 개발

된 검사도구가 타당한 측정도구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들에게 검사도구를 투입한 후 학생들의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여 응답의 내

적 일관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각 구인별 내적일관성은 

진로교육 경험 0.896, 진로 가치 0.888, 학업적 자아효능감 0.946, 진

로 자아효능감 0.950, 진로 흥미 0.953, 사회적지지 0.966, 이공계 진

로동기 0.942 이다. 구조적 타당성은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이 초기

에 설정한 잠재적 구인(Latent construct)을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Messick, 1995).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개발된 문항들이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응답들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

을 이루는지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베리맥스(Ve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는 달리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구

인들로 이루어진 가설적 측정모형이 학생들의 응답을 설명하기에 적

합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적재된다고 나타난 문항들을 고려하

여 대안적 측정모형을 함께 설정하였다. 측정모형과 대안적 모형은 

위계적으로 내재적(nested) 관계에 있는 것으로 두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지 에 대한 판단을 카이 자승 차이 검정(Chi-square 

difference test)을 참고하여 할 수 있다. 카이 자승 차이 검정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응답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SRMR, CFI, NFI, TLI와 같은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셋째,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검사도구의 실제적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모

델인 라쉬 (Rasch)모델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응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설정된 문

항이 단 하나의 구인만을 묻는다는 일차원성 (unidimensionality) 가정

과 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문항이 묻고자 하는 잠재적 특성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면 다른 요인이나 문항과는 독립적이라는 국소독립성 

(local independence) 가정의 충족 하에 분석이 수행된다(Ji & Chae, 

2000). 이 두 가정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하나의 가정이 충족되면 

나머지 가정은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구조적 

No Procedures Analysis methods

1
Development of preliminary items
Content validation

Literature review 
Experts’ meeting

2 Structural validation
Explan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ive factor anlaysis

3 Substantive validation Rasch analysis

4 Generalizability validation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analysis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5 Test of STEM career motivation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able 1. Research procedures and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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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확인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항들이 의도된 하나의 구인만을 

묻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문항들의 일차원성과 지역독립성의 가정

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구인별로 개발된 

문항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라쉬 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라쉬 모델 

분석은 문항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능력(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의 

정도)을 고려하여 MNSQ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수는 검사도구 개발자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응답하는가에 대한 실

제적 타당도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Seol, 2007). 

넷째, 검사도구가 학생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

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문항 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이 

일어났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두 성별 집단에서 측정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채 

형태적 동일성을 확인한 기저 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측정 가

중치 동등성 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 구조 공분산 동등성 

모형(Structural covariance model)의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검사도

구의 측정모형이 각 집단에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했다(Kim, 

2007). 

위와 같은 네 가지 절차를 거쳐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검사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때 라쉬 모델 분석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5점 척도 형태의 자료를 연속적 등간 척도(interval 

scale)의 형태를 지닌 구인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 값으로 변환하여 

더 정확한 구조방정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WINSTEPS 3.68.2을 사용하여 라쉬모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내용측면의 타당도

동기(Motivation)란 특정 목표를 지향하여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

도록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동기의 특성이나 수준은 행동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

은 교육학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동기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 진로 선택이라는 행

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이공계 진로동기’에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진로동기는 실제 직업이 있는 성인들이나 본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성인 및 대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계열 선택을 비롯해 대학의 전공 선택 등 인생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을 앞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양상

의 진로동기가 존재하며, 진로동기는 학업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다양

한 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에 대한 동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은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인간

의 행동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Lent et al.(1994)

은 이 이론을 진로 선택 및 진로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으로 발전시

켰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그동안 사회인지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던 

자아효능감이나 결과기대와 같은 개인적, 인지적 요인과 교육 경험이

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진로 선택행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써,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과 진로 발달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였다(Lent et 
al., 199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ent et al.(1994)의 사회인지진로이

론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측정 검사도구를 개발

하고 도구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자아효

능감(self-efficacy), 맥락적 지지나 장벽(contextual support/barrier), 

개인의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 선택 행동을 설명한다. 특히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학습경험으로 부터 진로 흥미를 일으키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높은 진로 흥미는 진로목표와 진로 선택행동으

로 이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각각의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진로 선택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outcome expectation) 

인식은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동기를 일으키는 필수적 요인이다

(Lent et al., 1994). Bandura(1986)에 따르면 결과 기대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상 및 판단을 의미한다. 학생들

이 인식하는 이공계 진로를 선택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결과 기대 

중 하나의 형태인 진로의 가치 인식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형

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았다. 진로의 가치(value)는 해당 

진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 외적 보상이나 특성을 의미한다(Kim, 

2006). 개인이 추구하는 진로 가치는 진로에 대한 선택 및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왔다(Schulenberg, Vondracek, & 

Kim, 1993; Shin et al., 2015a; Choi, 2013). 예를 들어 Holmegaard, 

Madse, & Ulriksen(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이공계 진로를 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공계 진로가 자기주도성, 자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im, Jung, & Sang 

(2001)이 개발한 직업가치관 하위영역 중 Kim & Yoo(2012)에 의해 

선정된 중⋅고등학생 맥락에 맞게 선정된 직업가치관을 고려하여 9

개의 진로 가치(자아실현, 더불어 일함, 발전성, 사회봉사, 창의성, 보

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적 영향력)와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정행동에 대한 결과기대가 크더라도 자신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행동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을 의미하는 자아효능감이 충분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Bandura, 1986). 자아효능감은 결과기대와 함께 진로선택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강조되어왔다(Lent & 

Hackett, 1987). 자아효능감은 행동 특성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

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 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이공계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과학과 수학을 포함한 자연계열 교과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이공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nt et al., 2001; Lim, 2014;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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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Glynn et al.(2011)이 개발한 과학 동기 

검사도구(SMQⅡ)에 있는 과학 자아효능감을 측정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에 대한 학업적 자아효능감

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 뿐만 아

니라 이공계 진로로 나아가기에 자신이 적절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에 대한 믿음 또한 이공계 진로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공계 과목에 대한 흥미나 자아효능감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진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

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Holmegaard, Madse, & Ulriksen,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이공계 진로’ 그 자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과는 독립된 구인으로 보았다. 그동안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탐색과 같은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진로 

결정 자아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을 중심으로 연

구가 이루어져왔다.(Taylor& Betz, 1983). 하지만 진로 결정 자아효능

감은 전반적인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공계 진로에 대한 동기를 구성하는 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

기를 이루는 구인으로 미래 이공계 진로에서의 수행 및 적응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의미하는 이공계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선정하였다(Luzzo et al., 1999; Miller & Brickman, 2004).

교육경험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제시되

고 있으나 자아효능감이나 결과기대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 교육 경험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중 하나이다. 이공계 교과 수업에서

는 교사와 교과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공계 진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교과내용 속에 진로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는 교과 

통합 진로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Lee & Chung, 2014; 

Woo & Lee, 2014). 따라서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 수업시간

에 이루어진 진로교육 경험은 이공계 진로동기를 이루는 중요한 구인

으로 볼 수 있다. 

Lent et al.(1994)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이 진로에 대한 흥미를 구체

적인 진로 선택 행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은 또한 중요한 맥락적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태도는 물론이고 진로 탐색 및 선택에 

있어 부모의 의견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Yon, Jeong, & Goh, 2012; Choi & Kang, 2013; Lee & Mun, 

2011; Suh & Lee, 2009).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진로동기 형성에 있어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앞에서 언급한 인지적, 맥락적 요인들이 진로동기로 발현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서적인 요인이다. 흥미는 대표

적인 내적, 정서적 동기 요소이다. 흥미는 다른 동기요인들과 비교했

을 때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Ju, Chung, & Lee, 2011; Yoon & Kim, 2004). 이공계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를 많이 알거나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개인적 흥미가 없다면 진로동기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로에 대한 개인적 흥미와 관심은 주변의 맥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

하여 더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이루고 견고한 진로동기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Lent et al., 199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기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이끄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분

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경우 높은 수준의 동기를 지닌다

(Aschbacher, Li, & Roth, 2010; Farmer & Chung, 1995; Miller & 

Brickman,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이공계 

진로동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공계 진로 목표가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이공계 

진로동기를 이루는 구인들로 진로교육 경험, 이공계 진로의 가치, 학

업적 자아효능감, 이공계 진로 자아효능감, 부모의 사회적지지, 이공

계 진로 흥미, 이공계 진로동기로 최종 선정하였고, 3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들은 과학교육 전문가와 과학교사 간의 수차

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보완되며 내용적 측면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구조적 측면의 타당도

개발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의 문항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공통의 구인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검사도구를 구성하는 구인은 7개 이지만,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여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공계 진로의 가치, 이공계 

교과에 대한 자아효능감, 부모의 사회적지지, 이공계 진로동기, 교과 

교육에서의 진로 경험을 묻는 문항들은 개발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잘 구별되었다. 하지만 미래 이공계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감 및 흥미

의 경우 하나의 공통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구조에서는 이 두 가지 구인이 매우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자아효능감과 

흥미는 서로 구별되는 심리적 구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

해 검사도구를 이루는 두 구인의 구조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으로 설정한 검사도구의 측정 구조가 

실제 학생들의 응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보다 학생들의 응답에 일치하

는 측정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우선 초기에 개발된 측정모형

(Model 1)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였다(Figure 1). 뿐만 아니라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던 이공계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

감과 진로에 대한 흥미를 묻는 문항들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안모형(Model 2)을 설정하였다. Model 1은 이공계 진로

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진로에 대한 흥미 구인을 독립된 잠재구인으로 

구별하였으나, Model 2에서는 이 두 구인을 하나의 잠재적 구인으로 

설정하여 총 6개의 잠재구인으로 구조화 되어있다. 즉 Model 2에서는 

진로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3개의 문항과 진로 흥미를 

묻기 위해 개발된 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잠재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Model 2의 구조는 Model 1에서 

진로 자아효능감과 진로 흥미의 잠재구인 간의 상관계수가 1로 고정

된 형태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두 모형은 일종의 위계적으로 내재

된 관계이며, Model 1는 Model 2에 비해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가 

많은 복잡한 모형이다. 각 모형의 카이 자승과 자유도의 차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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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정한 결과 
 = 544.78,  = 6, p ≤ 0.001 으로 더 복잡한 

모형인 Model 1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 또한 Model 1이 Model 2에 비해 더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었다(Table 3). 결과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일곱 가지의 잠재구인들로 구성되는 측정도구를 사

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살펴보면 RMSEA 값은 0.8이하 

일 때 적절한 모형(Resonable fit)이며, SRMR은 0.05이하 일 때 적합

한 구조를 갖는 모델이라 알려져 있다. 또한 NFI, GFI, TL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수치이다(Kim, 2007). Model 1의 SRMR 값은 

기준치인 0.053으로 0.05보다 약간 높았으며, GFI 값이 0.9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면 측정모형 

Model 1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Figure 1을 통해 Model 

1의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32개의 문항은 모두 

요인적재량 0.5이상으로 해당 구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동시에 

각 잠재구인간의 상관관계는 0.9를 넘지 않아 측정모형의 구조적 타

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Measurement model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 /df NFI GFI TLI CFI RMSEA SRMR

1 4.659 0.918 0.838 0.927 0.935 0.069 0.053

2 5.808 0.897 0.801 0.904 0.913 0.079 0.053

Table 3.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1 and model 2

3. 실제적 측면의 타당도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피험자가 적절하게 문항에 반응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문항반응 이론에 근거하여 라쉬 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항과 응답자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도 지수가 산출되었

다. 각 구인의 응답자 신뢰도(person reliability)는 모두 0.8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응답자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구별하기에 문항의 난이도 분포가 적절하지 않거나, 문항의 

수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도구를 이루는 문항들이 학생들

의 이공계 진로동기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문

항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MNSQ 값은 최적의 값이 1이며 1보다 커질

수록 이상적인 라쉬모델의 추정치와 실제 응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MNSQ 값의 기준치는 검사도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피험자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 MNSQ값이 0.8∼1.2 사이의 값을 나타낼 때 적합한 문항이

Factor
Cronbach’s α

1 2 3 4 5 6

education1      0.684

0.896education2      0.857

education3      0.830

career value1  0.678     

0.888

career value2  0.754     

career value3  0.786     

career value4  0.623     

career value5  0.641     

career value6  0.563     

career value7  0.568     

career value8  0.527     

career value9  0.409     

academic_SE1 0.835      

0.946

academic_SE2 0.848      

academic_SE3 0.689      

academic_SE4 0.716      

academic_SE5 0.674      

career_SE1 0.443  0.548    

0.950
career_SE2   0.619    

career_SE3 0.403  0.595    

career_SE4   0.611    

career_int1   0.734    

0.953career_int2   0.748    

career_int3   0.678    

parents’ support1    0.831   

0.966
parents’ support2    0.858   

parents’ support3    0.845   

parents’ support4    0.804   

motivation1     0.738  

0.942
motivation2     0.728  

motivation3     0.776  

motivation4 0.775 

Table 2. Cronbach’s α and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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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다형의 선택지(multiple choice test)의 경우 0.7∼1.3, 평정척도

(rating scale)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0.6∼1.4, 임상적 관찰

(clinical observation)을 위한 측정은 0.5∼1.7 범위가 권고된 바 있다

(Wright et al., 1994). 이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리커트(Likert) 

평정청도 형식으로 구성된 심리 측정 도구이므로 0.6∼1.4의 MNSQ 

값을 기준으로 문항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라쉬 모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발된 32개 문항의 MNSQ 값은 0.6∼1.4에 속하였다. 즉 이 검사

도구의 모든 문항에서 적합한 문항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Constructs Reliability
Infit 

MNSQ
Otfit 

MNSQ

Education experience
Person 0.80 0.78 0.78

Item 0.85 0.98 0.83

Career value
Person 0.81 1.00 1.00

Item 0.94 1.00 1.00

Academic self-efficacy
Person 0.87 0.88 0.88

Item 0.97 0.98 0.91

Career self-efficacy
Person 0.88 0.77 0.77

Item 0.74 0.98 0.79

Career interest
Person 0.85 0.69 0.70

Item 0.73 0.98 0.73

Parents’ support
Person 0.83 0.67 0.69

Item 0.84 0.97 0.74

Career motivation
Person 0.86 0.91 0.92

Item 0.92 0.98 0.93

Table 4. Reliability and MNSQ indices of Item response theory

4. 일반화 측면의 타당도

일반화 측면에서 타당한 검사도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나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하려는 변인이나 구인

을 동등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학생들이 검사도구에 다르게 문항반응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라쉬모델에 기반한 차별적 문항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분석과 구조방정식에 기반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라쉬모델 분석을 통해 산출된 DIF값은 각 집단별로 산출된 문항의 

난이도를 의미한다(Table 5). DIF 값의 차이가 0.5보다 클 때 집단의 

특성에 따라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32개의 문항은 모두 DIF값의 차이가 0.5보다 작아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문항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지지 

3번 문항의 경우 0.52를 나타내어 기준치보다 근소한 차이로 컸다. 

하지만 두 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 = 4.78, p>0.0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항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기반의 다중집단 분석은 검사도구의 측정모형(Model 1)

이 성별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분석이다. 이 분석은 

두 집단의 구조방정식에서 측정 단위 동일성, 구조공분산 및 잠재변

수의 분산과 같은 모수(parameter)들이 동일하다고 순차적으로 제약

(Constraints)을 가한 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 확인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 만약 두 집단에서 측정모형이 동등하게 적용되었다면, 

각 모수들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적합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Kim, 2007). 분석 결과 순차적으로 제약이 가해진 모델들의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는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6). 결과적으로 

라쉬모델 분석 결과 나타난 DIF값의 확인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개발

된 검사도구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동등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s No.
DIF Measure

Difference of DIF
Male Female

Education experience

1 -0.21 -0.26 0.05

2 0.27 0.4 -0.13

3 -0.07 -0.13 0.06

Career value

1 0.03 -0.21 0.24

2 -0.21 -0.41 0.2

3 -0.05 -0.14 0.09

4 0.34 0.29 0.05

5 -0.39 -0.31 -0.08

6 0.22 0.02 0.2

7 -0.21 -0.08 -0.13

8 -0.11 0.2 -0.31

9 0.35 0.62 -0.27

Academic 
self-efficacy

1 0.29 0.14 0.15

2 0.63 0.72 -0.09

3 -0.66 -0.53 -0.13

4 -0.51 -0.51 0

5 0.25 0.17 0.08

Career self-efficacy

1 0.24 -0.04 0.28

2 0.28 0.18 0.1

3 -0.06 -0.06 0

4 -0.46 -0.08 -0.38

Career interest

1 -0.07 -0.07 0

2 -0.17 -0.29 0.12

3 0.25 0.35 -0.1

Parents’ support

1 -0.28 -0.28 0

2 -0.27 0.05 -0.32

3 0.13 -0.39 0.52

4 0.42 0.59 -0.17

Career motivation

1 -0.16 0.11 -0.27

2 -0.33 -0.58 0.25

3 0.34 0.34 0

4 0.17 0.09 0.08

Table 5.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statistics for male and 
female groups

Independent variables  df TLI CFI RMSEA SRMR

Unconstrained 2741.93 886 .917 .926 .052 .046

Measurement weights 2786.83 911 .919 .926 .052 .050

Structural covariances 2846.83 939 .920 .924 .052 .063

Table 6. Result of multiple 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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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공계 진로동기 구조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이루는 구인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적인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공계 진로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흥미는 이공계 진로에 대한 태도라

는 하나의 상위 잠재구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밖의 다른 구인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2. STEM career motivation model

각 구인들 간의 관계는 Lent et al.(1994)가 제시한 사회인지진로이

론을 기반으로 설정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구조화 하였다(Figure 2). 

이 모형은 부모의 지지와 이공계 관련 교과 교육에서의 진로 소개로

부터 이공계 진로동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구조 방정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의 모형은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Chi square = 41.734, DF = 9, p = 0.000, TLI = 0.977, CFI = 0.990, 

NFI = 0.988, RMSEA = 0.069, SRMR = 0.018 이었다.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Chi square 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제시된 모형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설명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모형에 나타난 모든 표준화 경로계수는 유의미한 수준(p < 0.01)으

로 각 구인간의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공계 교과교육에

서 이루어진 진로지도와 부모의 지지는 이공계 과목에 대한 자아효능

감과 진로 가치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공계 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진로 가치는 자신의 미래 이공계 진로에 대한 인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보였다(0.55, 0.15). 하지만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영향력과 비교해 보면 진로 가치에 비해 3배 이상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학업적 자아효능

감은 미래 이공계 진로에 대한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변

수이다. 부모의 지지 또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발휘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진로 가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0.31). 이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의 내적 동기 형성에 있어 중요

한 맥락요인이라는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Blustein et 
al., 1991; Lee & Shin, 2015).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내적 동기는 

구체적인 이공계 진로동기로의 경로계수가 0.79로 나타나 이공계 진

로에 대한 내적동기가 구체적인 동기로 이어지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형성에서 부모의 지지나 이공계 

교과시간의 진로교육 경험은 간접적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진로에 대한 가

치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어 이공계 진로동기 형성

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공계 진로동기는 간접적인 수준의 내적동기에

서 구체적 수준의 목표를 갖는 높은 동기로 이어지는 경로를 나타내

었다. 결과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Lent et al.(1994)의 사회인

지진로이론은 한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설

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이공계 진로동기형성

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

구의 내용 타당도, 실제적 타당도, 구조적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는 사회인지진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과학⋅수학⋅기술⋅공

업 등 이공계(STEM)와 관련된 교과 시간의 이공계 진로에 대한 교육

과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는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형성시키

는데 중요한 외적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과학교육에서는 이공계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교

수-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

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공계 진로에 대한 동기 향상을 추구 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서 이공계 교과에서의 교육경험이 진로

동기 형성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

한 과학교과 측면에서 이공계 진로⋅직업 지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사회인지 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던 자아효능감

과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이라는 인지적 요소가 진로동기 형성

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 

경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공계 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진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적다면 진로에 대한 내적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추구하는 

진로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이공계 진로동기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즉 단순한 진로⋅
직업소개에 그치기보다는 해당 진로⋅직업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가치들 또한 다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과학교과에서의 진로교육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을 비롯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연구에서는 Messick(1995)이 제시한 6가지의 타당도 중 두가

지 타당도가 아직 검증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는 결과측면의 타당도

(the consequential aspect of validity)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준거 타

당도(the external aspect of validity)이다. 결과적 타당도는 측정의 결

과 나타난 점수의 사용과 해석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불합리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의미하며, 외적 

준거 타당도는 다른 검사도구가 측정하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통해 

측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검증하지 못한 두 가지 측면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타당한 검사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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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검사도구의 사용 결과적 측면에서, 

개발된 도구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 상태

를 점검하고 추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공계 진로 지도에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Messick, 

1995). 또한 외적 준거 타당도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이후의 

이공계열 전공분야 및 직업 선택여부와 학생 본인의 이공계 진로 만

족도 등과의 관계 탐색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 연

구에서는 일반화하여 통용 될 수 있는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 개

발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학교의 교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 활동, 이공계인과의 만남과 같

은 경험 또한 어떤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이공계 진로동기 형성에 관여하는 고유한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질적, 맥락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공계 진로동기 향상에 대하여 더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 개발과정에는 과학

중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이 참여하였다. 과학중점고등학교는 과

학 진로에 대한 교육이 더 자주 활발히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사도구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일반고

등학교에서 활용하기 이전에 일반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혹은 영재

고등학교 학생집단에서도 검사도구가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차별적 

문항 기능(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의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일반화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동학년의 남녀

학생의 적용을 통한 성차에 따른 차별적 문항 기능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한 상태이지만 추후에 나머지 학년들에게 적용해 보고, 최근 자

유학기제 등의 실시를 통해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폭넓은 연구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타당도 확인 절차를 통하여 학년이

나 학교급 차이에 따른 일반화 측면의 타당도를 확인한다면 검사도구

의 활용과 해석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주거나 혹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도구의 측정 대상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

년 학생들은 계열을 정하기 전의 상태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기에 본격적인 진로 탐색과정을 거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공계 진로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진로동기의 측정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로 

상담 및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도구를 이용한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이공계 진로동

기의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 요약

이공계 진로동기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있어 핵심

적 역할을 하며, 과학학습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데 있다. 검사도구 개발의 첫 번째 절차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 기초하여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

기의 7개의 구인인 교육, 직업가치, 이공계 교과 자아효능감, 이공계 

진로 자아효능감, 이공계 진로에 대한 흥미, 부모의지지, 이공계 진로

동기로 설정하였다. 각 구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의 개발 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67명에게 투입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라쉬모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바탕

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

으로 Messick(1995)이 제안한 6가지 측면의 타당도 중 내용 타당도, 

실제적 타당도, 구조적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이공계 진로동기의 구인간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는 고등학교 1학년 직

업진로지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이공계 진로동기, 사회인지진로이론, 검사도구 개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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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우 

아

니

다

education1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선생님을 통해 이공계진로⋅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education2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교과서를 통해 이공계진로⋅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education3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 수업시간 중 학습활동을 통해 이공계진로⋅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value1 이공계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value2 이공계 직업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value3 이공계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다

value4 이공계 직업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value5 이공계 직업은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value6 이공계 직업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value7 이공계 직업은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value8 이공계 직업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다

value9 이공계 직업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많다

academic 
self-efficacy 1

나는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

academic 
self-efficacy2

나는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과목 시험을 잘 볼 것으로 확신한다

academic 
self-efficacy3

나는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academic 
self-efficacy4

나는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cademic 
self-efficacy5

나는 자연계열 과목(과학, 수학, 기술) 지식의 응용을 잘 할 것으로 확신한다

career 
self-efficacy1

나는 이공계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

career 
self-efficacy2

나는 이공계 직업과 관련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career 
self-efficacy3

나는 이공계 직업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career 
self-efficacy4

나는 이공계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career interest1 나는 이공계 직업에 흥미를 느낀다

career interest2 나는 이공계 직업에 관심이 있다

career interest3 나는 이공계 직업에서 즐겁게 일할 것이다.

parents support1 부모님은 나의 이공계 진로⋅직업선택을 이해해주신다

parents support2 부모님은 나의 이공계 진로⋅직업선택을 믿어주신다

parents support3 부모님은 나의 이공계진로⋅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존중해주신다. 

parents support4 부모님은 나의 이공계진로⋅직업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motivation1 나는 이공계 직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motivation2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공계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motivation3 내가 이공계 직업을 가져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motivation4 내가 희망하는 이공계 직업의 모습을 뚜렷하게 파악하고 있다

◈ 다음은 여러분의 이공계 직업⋅진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기해 주십시오.


